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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보 <Ecriture(ÏÕ) No.071208> 캔버스에 한지와 혼합재료, 180x300cm, 2007

박서보는 1950년대 문화적 불모지였던 한국의 미술계에 
추상미술을 소개한 작가로, 한국 현대미술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번 전시는 시대별로 선정한 50여 점의 작품을 3개 
분야로 나누어 구획해, 보다 밀도 높게 작품의 변천사를 감상할 
수 있게 한다.

1967년부터 1989년에 이르는 ‘전기묘법시대’의 작업들은 
캔버스에 밝은 색의 물감을 바르고, 마르기 전에 연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그은 선들로 이루어진 연작이다. 작가는 
이 시기에 드로잉의 본질을 동양의 수묵화와 연결하는 ‘사유의 
전환’을 이룩했다는 평을 받았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에스키스 드로잉>은 회화가 지니게 될 치밀하고 정교한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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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성을 보여준다. 작은 단위의 메모를 큰 방안지 위에 정교하게 
수정하며 옮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석판으로 만든 방안지 
위에 연필과 수정액, 펜으로 첨삭을 가하며 새기면서 공간의 
깊이와 넓이를 조정해 나가는 ‘건축적인 밑그림’을 구성한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후기 묘법시대’의 작업들은 
닥종이를 겹겹이 올린 화면 위에 제소나 물감을 얹어 종이를 
적시고 먹을 부은 후,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해 종이를 밀거나 
일정한 패턴을 내 화면의 물질적 존재감을 구현했다. 

 일련의 변화들은 ‘그리기는 자신을 갈고 닦는 수신(î«)’이라는 
작가의 작업관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부단히 그려가는 데서 
시작해 다시 모든 것을 비워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60여년의 작업 
여정을 통해, 박서보의 변함없는 창작 투혼과 함께 한 작가의 
원숙한 삶이 만들어 내는 깊이를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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